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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거부’ 니토옵티칼 156명 채용 사실 밝혀져
금속노조, 한국옵티칼 해고노동자 고용승계 촉구…“7명 고용 안 할 명분 없어”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 고

용승계를 거부해 온 한국니토옵

티칼이 신규 채용을 계속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금속노조는 모

기업 니토덴코에 노동자 고용 승

계를 재차 요구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국

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은 10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한국

니토옵티칼 고용보험 자료를 공

개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한국

옵티칼) 화재 발생 직후인 2022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 한국니토옵

티칼(니토옵티칼) 사측은 156명을 

신규 채용했다. 2024년 1월 한국

옵티칼 해고 노동자 고공농성을 

기점으로 보면 87명을 새로 뽑았

다. 니토옵티칼 신규 채용은 올해

도 계속 이뤄졌다.

한국옵티칼과 니토옵티칼은 일

본 니토덴코의 한국 자회사다. 두 

곳 모두 LCD 편광필름을 생산했

다. 한국옵티칼은 2022년 10월 구

미공장에 불이 나자, 일방적으로 

법인 청산을 통보했다. 사측은 희

망퇴직을 거부한 노동자 7명을 

2023년 2월 해고했다. 니토덴코는 

한국옵티칼을 폐업하며 그 물량

을 니토옵티칼로 이전했다.

금속노조 구미지부 한국옵티칼

하이테크지회는 한국옵티칼 공장 

물량을 모두 가져간 니토옵티칼

에서 자신들을 고용 승계해야 한

다고 주장한다. 한국옵티칼지회는 

구미 한국옵티칼, 평택 니토옵티

칼 공장에서 농성 중이다.

금속노조와 한국옵티칼지회는 

일본 본사와 한일 양국 정부에 

문제 해결을 촉구해 왔다. 모기업 

니토덴코는 교섭은 물론 한국 국

회 면담 요청조차 거부했다. 오히

려 해고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과 자산 압류 시도를 벌이는 

상황이다.

금속노조는 11일 성명에서 

“여력이 충분한데도 같은 회사

에서 같은 업무를 해왔던 노동자

들의 해고 상태를 방관하는 니토

옵티칼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한국옵티칼 해고 노동자 7명의 

고용승계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 

먹튀 기업이라는 오명을 벗고 싶

다면 니토덴코는 고용 승계 면담

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일방적으로 공장을 폐쇄하거나 

노동자를 대량 해고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하고 고용 승계를 강제하는 

‘먹튀방지법’ 제정을 촉구하기

도 했다. 한국옵티칼은 2003년 구

미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할 당시 

50년 토지 무상임대, 법인세·취

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아왔다.

김주영 의원 역시 니토옵티칼 

신규 채용 사실을 알리며 “수십 

년째 반복되는 외투기업의 먹튀 

행각에 비해 노동자를 지킬 제도

적 장치는 턱없이 부족하다. 노동

자 생존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외국자본에 대한 법률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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